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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흐르는 것이 특성이다. 실핏줄 같은 작은 물줄기가 모여 도랑이나 
개울을 이루고 도랑이나 개울이 모여 내를 이루며 내가 모여 강을 이룬다. 
이들 각양의 물줄기가 전국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다. 그리고 이들에는 고유
한 이름이 붙어 있다. 

물론 도랑이나 개울과 같은 비교적 작은 물줄기 모두에 이름이 붙어 있
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그 수가 너무 많고 또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관심
권 밖에 머물 수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명명의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
가 있다. 도랑이나 개울 이름이 내나 강 이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그 관심의 정도가 적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반면, 거의 모든 내에는 이름이 붙어 있다. 내는 그 수에서 도랑이나 개
울보다 적고 규모 면에서 그들에 비해 크다는 점에서 도랑이나 개울보다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통 사회에서는 내를 기준으로 지역이 나뉘기
도 하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해 내의 봇물을 요긴하게 이용했으므로 이에 대
한 관심은 도랑이나 개울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큰 관심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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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과정에 반영되어 수많은 내 이름을 생성해 낸 것이다. 
여기서는 전국에 분포하는 많은 내 이름 가운데 그 일부를 택하여 그 

어원과 유래를 밝혀 보기로 한다. 

2

2.1. 가느내

‘가느내’는 ‘가는내’에서 제2음절의 받침 ‘ㄴ’이 동음 탈락한 어형이다.1) 
‘가는내’의 ‘가는’은 ‘가늘-[細]’의 관형사형이다. 그러므로 ‘가는내’는 ‘가늘
고 좁은 내’로 해석된다. 내의 형상에 초점을 둔 명칭이다. 아울러 ‘가느내’
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가는내’나 ‘가느내’에는 ‘細川’이라는 한자 지명
이 대응된다. ‘가느’는 ‘가느내’를 비롯하여 ‘가느개, 가느고개, 가느골, 가느
실’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여 ‘가는’과 같이 ‘가늘
고 좁은 형상’을 지시한다. 

‘가느내’는 내 이름이지만 마을 이름으로도 쓰인다. 이 내를 따라 조성
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마을 이름으로서의 
‘가느내’에는 ‘細川里’나 ‘細川洞’과 같은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2.2. 가르내

‘가르내’는 ‘가르’와 ‘내’로 분석된다. ‘가르’는 동사 어간 ‘가르-[分]’이
다. ‘가르매, 가르매기, 가르재’ 등에 보이는 ‘가르-’와 같은 성격이다. 그러
므로 ‘가르내’는 ‘갈라지는 내’로 해석된다. 이는 물줄기가 몇 갈래로 갈라
지는 내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를 들어 전주시 소재 ‘가르내’는 全州川과 
1) 물론, ‘가느내’는 ‘가늘내’에서 ‘ㄴ’ 앞의 ‘ㄹ’이 탈락한 어형일 수 있다. 그러나 ‘가는

내’는 확인되어도 ‘가늘내’는 확인되지 않아서 ‘가느내’를 ‘가는내’와 관련시켜 이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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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川이 만나 합쳐지는 하천이다.2) 두 물줄기가 합쳐지는 곳이니 달리 보면 
물줄기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형상이다. 바로 이런 형상의 내가 ‘가르내’이
다. 

물줄기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내라는 점에서 ‘가르내’는 ‘갈내’와 조어 
관점이 같다. ‘가르내’와 ‘갈내’는 어형이 유사하고 의미가 같다는 점에서 
기원적으로 동일한 지명으로 간주된다. ‘가르매’와 ‘갈매’, ‘가르매기’와 ‘갈
매기’, ‘가르재’와 ‘갈재’ 등도 ‘가르내’와 ‘갈내’와의 관계와 같다. 

‘가르내’는 지역에 따라서는 ‘가리내’로 나타나기도 한다. 전주시 소재 
‘가르내’의 경우도 ‘가리내’와 함께 쓰인다. ‘가리내’는 물론 ‘가르내’의 모
음 변화형으로 간주된다. ‘가리내’에 대응되어 있는 ‘雙川’3)이라는 한자 지
명이 ‘가리내’의 의미를 분명히 증거한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 나타나는 ‘가
리-’는 ‘가리골, 가리실, 가리여울’ 등에서 보듯 ‘가르-’와 함께 ‘갈라진 형
상’을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가르내’나 ‘가리내’는 내 이름이지만 마을 이름으로도 쓰인다. 이 내를 
따라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2.3. 가무내

‘가무내’는 ‘감내’로 소급한다. 이는 ‘가무내’가 ‘감내’에 ‘ㅣ’가 첨가된 
‘갬내’와 함께 쓰이는 지역이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가무내’는 ‘감
내’에 조음소 ‘으’가 개재된 ‘가므내’가 ‘ㅁ’의 영향으로 원순모음화한 어형
이다.4) ‘가무’는 ‘가무내’를 비롯하여 ‘가무바우, 가무실, 가무여’ 등에서 보
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2) 이곳을 ‘가래여울’, ‘楸灘’, ‘楸川’이라고도 한다. ‘楸灘’과 ‘楸川’은 ‘가래여울’이나 
‘가르내’의 ‘가래’와 ‘가르’를 ‘가래나무’로 잘못 파악하고 한자로 바꾼 지명이다.

3) 충북 충주시 살미면 용천리 소재 ‘가리내’에 ‘雙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
다. 실제 이곳은 냇물이 두 갈래로 흐르고 있다.

4) 물론 ‘가무내’에는 ‘가문내’에서 동음 ‘ㄴ’이 탈락한 어형도 있을 수 있다.



 새국어생활 제14권 제1호(2004년 봄)168

‘감내’의 ‘감’은 동사 어간 ‘감-[玄]’이다. 그러므로 ‘감내’는 ‘검은 내’의 
뜻이다.5) 내가 깊어 물빛이 검은 내를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아울러 ‘감내’
로부터 변형된 ‘가므내’나 ‘가무내’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검내, 거무
내, 감물내’와 같은 의미이다. ‘가무내’에 대응된 ‘玄川’이나 ‘黑川’이라는 
한자 지명을 통해서도 ‘가무내’가 ‘검은 물빛의 내’임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다.   

‘가무내’는 본래 내 이름이지만 마을 이름으로도 쓰인다. 내를 따라 조
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가무내’는 ‘가무내
못, 가무내방죽, 가무냇들’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
이므로 ‘말’과의 결합도 가능하다. 

2.4. 고내

‘고내’는 두 종류이다. 그 하나는 ‘골내’에서 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곶내’에서 변한 것이다. ‘골내’에서 ‘ㄴ’ 앞의 ‘ㄹ’이 탈락하여 ‘고내’가 되고, 
‘곶내’가 [곧내] → [곤내]로 발음 난 뒤 동음 ‘ㄴ’이 탈락하여 ‘고내’가 된다. 

‘골내’의 ‘골’은 물론 ‘谷’의 뜻이다. 그러므로 ‘골내’는 ‘골짜기를 흐르
는 내’로 해석된다. 이는 내가 흐르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 명명이다. 들판을 
흐르는 내를 ‘들내, 벌내’, 산을 끼고 흐르는 내를 ‘뫼내, 산내’라고 하듯이 
골짜기를 흐르는 내를 ‘골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골내’는 ‘고내’만큼은 많이 쓰이지 않는다. ‘고내’의 빈도가 훨
씬 높다. ‘골내’가 ‘고내’로 변하면서 ‘고’의 有緣性이 상실되어 ‘고내’의 
‘고’는 더 이상 ‘谷’의 의미로 이해되지 않는다. 단순히 음이 같은 한자 ‘高’
로 이해될 뿐이다. 그리하여 ‘고내’를 ‘높은 지대에 있는 내’로 해석하고 ‘高
川’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높은 내’와 ‘골짜기를 흐르는 내’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5) 물론 ‘감내’는 ‘감’을 ‘大’의 뜻으로 보아 ‘큰 내’로 해석할 수도 있고, 동사 어간 ‘감-’
으로 보아 ‘감아 도는 내’로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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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내’의 ‘곶’은 ‘강이나 바다, 또는 평야를 향해 좁고 길게 뻗어 있는 
땅’을 가리킨다. ‘곶매, 곶섬, 곶재’ 등에 보이는 ‘곶’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다. 그러므로 ‘곶내’는 ‘곶을 따라 흐르는 내’ 또는 ‘곶처럼 좁고 길게 뻗어 
있는 내’의 뜻이다. 그런데 ‘곶내’의 ‘곶’을 ‘花’의 뜻으로 잘못 이해하고 ‘꽃
이 많은 내’로 해석한 뒤 ‘花川’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하기도 한다. 심지
어는 ‘꽃내’로 바꾸어 쓴다. 이는 ‘곶매’의 ‘곶’을 ‘花’로 이해하고 ‘꽃이 많
은 산’으로 해석한 뒤 ‘花山’이라는 한자 지명을 쓰는 것과 같다. 

‘고내’가 ‘곶내’의 변형이라는 사실은 ‘고내’가 ‘꽃내’와 함께 쓰이는 지
역이 있어서 더욱 명백해진다. ‘꽃내’가 ‘곶내’에서 변한 것이므로 ‘꽃내’와 
함께 나타나는 ‘고내’는 ‘곶내’의 변형임이 분명하다. 

‘골내’에서 변한 ‘고내’이든, ‘곶내’에서 변한 ‘고내’이든 ‘고내’는 내의 
이름뿐만 아니라 마을의 이름으로도 쓰인다. 내를 따라 조성된 마을을 ‘고
내’에 ‘말’을 붙여 ‘고내말’이라 하다가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2.5. 고드내

‘고드내’는 ‘고든내’의 ‘ㄴ’ 탈락형이다. ‘가는내’가 ‘가느내’로, ‘고븐내’
가 ‘고브내’로 변하듯이 ‘고든내’가 ‘고드내’로 변한 것이다. ‘고든’은 ‘곧-
[直]’의 관형사형이어서 ‘고든내’는 ‘곧게 뻗은 내’로 해석된다. 내의 외적 
형상에 기반한 명명이다. 여기에 ‘直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잘 어울린다. 

‘고든내’에서 변한 ‘고드내’ 또한 ‘곧게 뻗은 내’의 뜻이다. 이에도 ‘直
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어 ‘고드내’의 의미와 정확히 부합한다. 
그런데 ‘고드내’는 제2음절의 모음 ‘ㅡ’가 ‘ㅣ’로 변하여6) ‘고디내’7)로 나타

6) ‘ㅡ >ㅣ’ 변화는 지명에서 흔히 발견된다. ‘가르내>가리내’, ‘고등이>고딩이’, ‘너른
내>너린내’, ‘너븐등이>너븐딩이’, ‘느르목>느리목’ ‘느즈목>느지목’ 등이 그와 같은 
예이다. 

7) ‘고디내’가 경북 울진군 온정면 덕산리에서 확인된다. 이곳의 ‘고디내’에는 ‘直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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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도 하고, ‘고디내’는 구개음화에 의해 ‘고지내’8)로 나타나기도 한다. 
‘고드내’는 내 이름이지만 마을 이름으로도 쓰인다. 내를 따라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마을 이름으로서의 ‘고
드내’에는 ‘直川里’라는 한자 지명이 함께 쓰인다. 

2.6. 곰내

‘곰내’의 유래에 대해서는 ‘곰’을 ‘熊’의 뜻으로 보고 ‘곰이 빠져 죽은 
내’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熊川’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쓴다. 그러나 ‘곰내’의 ‘곰’을 ‘熊’의 뜻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곳의 ‘곰’은 
‘곰나루, 곰말, 곰재’ 등에 보이는 ‘곰’과 같이 ‘大’의 뜻이다. ‘곰내’와 함께 
나타나는 ‘한내’를 통해서도 ‘곰’이 ‘한’과 같이 ‘大’의 뜻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곰내’는 ‘큰 내’의 뜻이다.

‘곰내’는 지역에 따라서는 ‘고음내, 고미내’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고
음내’는 ‘곰내’에 조음소 ‘으’가 개재된 어형이고, ‘고미내’는 ‘곰내’에 속격
의 ‘-의’가 개재된 ‘곰의내’로부터 ‘ㅢ>ㅣ’ 변화를 거친 어형이다. 그러므로 
‘고음내’나 ‘고미내’도 ‘곰내’와 같이 ‘큰 내’로 해석된다.  

‘곰내’는 내 이름이지만 마을 이름으로도 쓰인다. ‘곰내’ 가를 따라 형성
된 마을을 그렇게 부르는데 ‘곰내말’에서 후행 요소 ‘말’이 생략된 어형으로 
간주된다. ‘곰내’는 ‘곰내골, 곰내못, 곰내재, 곰냇들’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
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2.7. 까치내

‘까치내’의 유래에 대해서는 ‘까치’를 ‘鵲’의 뜻으로 보고, ‘까치가 많이 
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어 ‘고드내’와 같은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8) 충남 당진군 대호지면 송전리 소재 ‘고지내’가 바로 그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곳의 ‘고지내’는 마중리 자모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곧게 흘러 송전리를 지나 바
다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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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는 내’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鵲川’이라는 한자 지
명을 쓴다. 그러나 ‘내’와 ‘까치’가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에서 ‘까치내’의 ‘까치’는 다른 어형으로부터 변형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까치내’라는 내 이름이 ‘가지내’라는 고유어 지명 및 ‘枝川’이라는 한자 
지명과 함께 쓰이기도 하는 것을 보면9) ‘까치내’의 ‘까치’가 ‘鵲’의 그것이 
아닐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까치내’의 ‘까치’는 ‘가지’의 변형이고, 
‘가지’는 ‘枝’의 뜻으로 판단된다.

‘가지내’에도 ‘枝川’ 또는 ‘之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10) 
이는 ‘가지내’의 ‘가지’가 ‘枝’의 뜻임을 더욱 분명히 알려 준다. 이렇게 보
면 ‘가지내’는 ‘물줄기가 가지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내’로 해석된다. 
반대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물줄기가 한 곳으로 모이는 내가 된다. ‘가지내’
가 ‘물줄기가 分岐하는 내’라면 이것에서 변한 ‘까치내’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11) ‘까치내’에 결부되어 있는 ‘까치’와 관련된 유래 설은 ‘가지내’
가 ‘가치내’를 거쳐12) ‘까치내’로 변하면서 형태적 유연성이 상실되면서 생
겨난 것이다.  

‘까치내’는 내 이름이지만 들이나 마을 이름으로도 쓰인다. 내에 인접한 
들이나 마을을 후행 요소 ‘들’,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까치내들’
이라는 완성형 들 이름도 쓰인다.  

9) 충남 청양군 적곡면 소재 ‘까지내’는 ‘가지내’와 함께 쓰이며,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작
천리 소재 ‘까치내’는 ‘枝川’ 내지 ‘之川’과 함께 쓰인다.

10) 물론 ‘가지내’에는 ‘鵲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더 적극적으로 결부된다. ‘가지내’의 
‘가지’가 ‘鵲’의 방언 ‘가치’와 어형이 유사한 나머지 ‘鵲’으로 訓借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1) 물론 ‘까치내’의 ‘까치’가 ‘아치’에서 온 것이라면 ‘까치내’는 ‘작은 내’로 해석되어
야 한다. 실제 ‘아치내’도 존재하는데, ‘아치내’의 ‘아치’는 ‘앛-[少]’과 관련된 어형
으로 추정된다. 

12) ‘가지내’가 ‘가치내’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가지’가 ‘까치’의 방언인 ‘가치’와 어형
이 유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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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넙내

‘넙내’의 ‘넙’은 형용사 어간 ‘넙-[廣]’이다. 현대국어에서 ‘넙-[廣]’은 쓰
이지 않지만 중세국어는 물론이고 근대국어까지도 ‘너르-’와 함께 ‘廣’의 뜻
으로 적극적으로 쓰였다. ‘넙-’은 그 흔적을 ‘넙내’를 비롯한 ‘넙고개, 넙바
우, 넙산’ 등과 같은 지명에 남기고 있다. ‘넙내’의 ‘넙-’이 ‘廣’의 뜻이므로 
‘넙내’는 ‘넓은 내’로 해석된다. 이에는 ‘廣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넙내’는 제1음절의 받침 ‘ㅂ’이 ‘ㄱ’으로 교체되어 ‘넉내’로 나타나기도 한
다. 이는 ‘넙고개’가 ‘넉고개’, ‘넙바우’가 ‘넉바우’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넓은 내’는 지역에 따라 ‘너린내, 너벅내, 너봉내, 너부내, 너분내, 너븐
내, 너브내’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너린내’는 ‘너른내’의 모음 변화형
이고, ‘너븐내’는 ‘넙-’의 관형사형과 ‘내’가 결합된 어형이므로 그 어원과 
의미가 분명히 드러난다. 아울러 ‘너븐내’에서 ‘ㄴ’이 탈락한 ‘너브내’나 ‘너
븐내’의 모음 변화형 ‘너분내’의 경우도 그 어원과 의미 파악에 문제가 없
다. 다면 ‘너벅내’의 ‘너벅’이나 ‘너봉내’의 ‘너봉’13)은 ‘넙-’과 관련된 어형
임은 분명하지만 그 형태 분석이 쉽지 않아 어원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넙내’는 내 이름이지만 마을 이름으로도 쓰인다. 마을 이름으로서의 
‘넙내’는 ‘넙내말’에서 후행 요소 ‘말’이 생략된 어형으로 간주된다. ‘넙내’
는 ‘넙내보, 넙냇들’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도 쓰인다.    

2.9. 달내

‘달내’의 ‘달’에 대해서는 ‘月’ 또는 ‘鷄’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月’의 뜻으로 이해하는 지역에서는 ‘달내’를 ‘반달처럼 생긴 내’나 
‘달빛이 잘 비치는 내’ 등으로 해석하고, ‘鷄’의 뜻으로 이해하는 지역에서

13) 지명의 선행 요소 ‘너봉’은 ‘너벙’의 모음 변화형이다. ‘너벙’은 ‘너벙날, 너벙바우, 
너벙배미, 너벙보, 너벙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이
는 ‘너벅내, 너벅들, 너벅바우’ 등에 보이는 ‘너벅’과 형태상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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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내’를 ‘닭의 형상을 하고 있는 내’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月川’, ‘月
溪’, ‘達川’, ‘酉川’ 등의 한자 지명을 함께 쓴다. 그러나 이들 해석은 취하기 
어렵다. 하천 이름에 ‘月’의 ‘달’이나 ‘鷄’의 ‘닭’을 이용할 만큼 ‘내’가 ‘달’
이나 ‘닭’과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편 ‘달’을 ‘들[野]’과 관련된 어형으로 보고, ‘달내’를 ‘들판을 흐르는 
내’로 해석하기도 한다. ‘달’이 ‘너븐달(넓은 들)’, ‘방아달(방아처럼 생긴 
들)’, ‘달안이(들 안쪽에 있는 마을)’ 등에서 보듯 ‘野’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
가 없지는 않지만, ‘달내’의 ‘달’은 ‘野’보다는 ‘山’, ‘高’를 뜻하는 ‘달’일 가
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달내’는 ‘산을 흐르는 내’ 또는 ‘높은 지대를 흐
르는 내’로 해석된다. 대체로 ‘달내’가 지대가 높은 상류 지역을 흐르고 있
어 이러한 해석이 아주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달내’는 본래 내 이름이지만 마을 이름으로 많이 쓰인다. 내에 인접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2.10. 독내

‘독내’의 ‘독’은 ‘돌[石]’의 방언이다. 그러므로 ‘독내’는 ‘돌이 많은 내’
의 뜻이다. 냇바닥에 돌이 많이 깔려 있는 내를 그렇게 부른다. ‘독내’와 
‘돌내’가 함께 쓰이는 지역도 있어 ‘독내’가 ‘돌내’와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독내’와 ‘돌내’에는 ‘石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한자 지명 
‘석천’은 제2음절의 모음이 변하여 ‘석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돌내’에는 ‘돌’을 ‘石’의 뜻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동사 어간 ‘돌-[回]’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 구별을 요한다. ‘돌’이 동사 어간 ‘돌-[回]’인 ‘돌내’는 
‘돌아 흐르는 내’의 뜻이다. 냇물이 마을을 돌아 흐르는 형상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러한 ‘돌내’에는 ‘回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돌내’는 ‘돗내’로 나타나기도 한다. ‘돗내’는 ‘돌내’에 속격의 ‘-ㅅ’이 개
재된 ‘돐내’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한 어형이다. 따라서 ‘돗내’ 또한 ‘돌
이 많은 내’나 ‘돌아 흐르는 내’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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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내’나 ‘돌내’는 본래 내 이름이지만 마을 이름으로도 쓰인다. 내를 따
라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2.11. 두내바지내

‘두내바지내’는 ‘두내바지’와 ‘내’로 분석된다. ‘두내바지’는 ‘두내바지
들’, ‘두내바지보’ 등에서도 확인된다. ‘두내바지’는 ‘두내’와 ‘바지’로 분석
된다. ‘두내’는 ‘두 갈래 물줄기의 내’의 뜻이다. 그런데 ‘두내’는 ‘斗川’, ‘斗
內’ 등의 한자 지명과 함께 주로 마을 이름으로 쓰인다. 이들 마을이 두 내
가 합류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내’는 ‘二川’이나 ‘이내(二 )’
로 바꿀 수 있다.    

‘바지’는 ‘받-[受]’에서 파생된 ‘받이’의 구개음화 어형이다. 주로 ‘두내’
와 어울려 ‘두내바지’로 쓰이며, 두 냇물이 합쳐지는 아래쪽 지역을 특별히 
가리킨다. 두 갈래 물줄기가 합쳐지는 내가 바로 ‘두내바지내’이다. 후행 요
소 ‘내’가 생략된 ‘두내바지’로 더 많이 쓰인다.   

2.12. 마내

‘마내’는 ‘말내’에서 제1음절의 받침 ‘ㄹ’이 ‘ㄴ’ 앞에서 탈락한 어형이
다. ‘마내’에 대응된 ‘馬川’, ‘斗川’이라는 한자 지명을 통해 ‘마내’가 본래 
‘말내’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고 ‘말내’의 ‘말’이 ‘馬’나 ‘斗’의 뜻은 
아니다. ‘말내’의 ‘말’은 ‘大’의 뜻이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 나타나는 ‘말’은 
‘말고개, 말골, 말무덤’ 등에서 보듯 ‘大’의 뜻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말내’가 ‘큰 내’의 뜻이라면 ‘말내’에서 변한 ‘마내’도 그와 같은 뜻이다.  
 

‘마내’는 내 이름이지만 마을 이름으로 더 많이 쓰인다. 내를 따라 조성
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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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머내

‘머내’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먼내(또는 ‘멀내’)’, 둘째는 ‘머흘내’, 셋째
는 ‘머귀내’에서 변한 것이다. 이중 ‘먼내’에서 변한 ‘머내’가 가장 흔하다. 

‘먼내’의 ‘먼’은 ‘멀-[遠]’의 관형사형이다. 그러므로 ‘먼내’는 ‘멀리 떨어
져 있는 내’로 해석된다. 마을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내를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이 ‘먼내’에서 동음 ‘ㄴ’이 탈락하거나 ‘멀내’에서 ‘ㄴ’ 앞의 ‘ㄹ’이 
탈락한 어형이 ‘머내’이다. ‘머내’가 ‘먼내’나 ‘멀내’와 함께 쓰이기도 하고, 
‘머내’에 ‘遠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어 ‘머내’가 ‘멀리 떨어져 있
는 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머흘내’의 ‘머흘-’은 ‘險’의 뜻이다. 형용사 ‘머흘-’은 중세국어 이래 근
대국어까지 그 용례를 보이나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 ‘머흘-’이 ‘險’의 뜻이
므로 이를 포함하는 ‘머흘내’는 ‘험한 내’로 해석된다. 냇가의 지형이 험하
거나 물살이 세어 거친 내를 그렇게 부른다. ‘險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제격
이다. 이 ‘머흘내’에서 ‘ㄴ’ 앞의 ‘ㄹ’이 탈락하여 ‘머흐내’가 되고, ‘머흐내’
에서 ‘ㅎ’이 탈락하여 ‘머으내’가 된 다음 제2음절의 ‘으’가 탈락하여 ‘머내’
가 된 것이다. ‘머흘내’가 ‘험한 내’의 뜻이므로 유사 지명 ‘머흐내, 머으내, 
머내’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머귀내’의 ‘머귀’는 ‘오동나무’의 뜻이다. 그러므로 ‘머귀내’는 ‘오동나
무가 있는 내’로 해석된다. ‘머귀내’에서 반모음 ‘ㅣ’가 탈락하여 ‘머구내’가 
되고, ‘머구내’에서 ‘ㄱ’이 약화되어 ‘머우내’가 된 다음 ‘우’가 탈락하여 ‘머
내’가 된 것이다. 전국에 ‘머귀내’는 물론이고 ‘머구내’와 ‘머우내’가 실재하
며 ‘梧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어 ‘머구내’와 ‘머우내’가 ‘오동나
무가 있는 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머내’에도 ‘梧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는데, 이로써 ‘머내’가 ‘머귀내’까지 소급하며 또 ‘오동
나무가 있는 내’임이 드러난다. 

‘머내’는 내 이름이지만 마을 이름으로 더 많이 쓰인다. 마을 이름으로
서의 ‘머내’는 ‘머내말’에서 후행 요소 ‘말’이 생략된 어형으로 간주된다. 



 새국어생활 제14권 제1호(2004년 봄)176

‘머내’는 ‘머내고개, 머내골, 머내다리, 머내산, 머너실’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도 적극적으로 쓰인다.

2.14. 버드내

‘버드내’의 유래에 대해서는 대체로 ‘버드’를 ‘버들’로 보고 ‘버드나무가 
있는 내’로 설명한다. 이에 따라 ‘柳川’, ‘柳浦’ 등의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만약 ‘버드’가 ‘버들’에서 온 것이라면 ‘버드내’는 ‘버들내’로 소급한다. 실제 
‘버들내’라는 지명이 존재하고, ‘ㄴ’ 앞에서 ‘ㄹ’이 탈락하는 것은 어렵지 않
기 때문에 ‘버드내’가 ‘버들내’와 같이 ‘버드나무가 있는 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버드내’가 ‘벋내’와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
이다. 이 경우의 ‘버드내’는 ‘버드나무’와는 무관하다. ‘벋내’와 함께 나타나
는 ‘버드내’는 ‘벋내’에 조음소 ‘으’가 개재된 어형이거나 ‘버든내’에서 제2
음절의 받침 ‘ㄴ’이 탈락한 어형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벋내’의 ‘벋’은 동
사 어간 ‘벋-’이고, ‘버든내’의 ‘버든’은 ‘벋-’의 관형사형이다. 그러므로 ‘벋
내’와 ‘버든내’는 모두 ‘곧게 뻗은 내’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들 ‘벋내’ 또는 
‘버든내’에서 변한 ‘버드내’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보면, ‘버
드내’에는 ‘버들내’ 또는 ‘벋내’와 ‘버든내’에서 변한 세 종류가 있을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버드내’는 내 이름이지만 마을 이름으로도 많이 쓰인다. 냇가에 자리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버드내’는 ‘버드내골, 
버드내방죽, 버드내보, 버드냇들’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
으로 쓰인다.  

2.15. 비끼내

‘비끼내’는 ‘비끼’와 ‘내’로 분석된다. ‘비끼’는 동사 어간 ‘비끼-[斜, 橫]’
이다. ‘비끼-’는 ‘비끼내’를 비롯하여 ‘비끼논, 비끼미, 비끼섬, 비끼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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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이며, ‘비스듬한 형상’을 지시한
다. 그리하여 ‘비끼내’는 ‘비낀 형상의 내’로 해석된다. 내가 직선으로 뻗어 
가다가 어떤 지점에서 비스듬히 꺾어지는 형상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지점에 와서 냇물은 비스듬히 流路를 틀어 흐르게 된다. ‘비끼내’에 대응되
어 있는 ‘斜川’이나 ‘橫川’이라는 한자 지명을 통해 ‘비끼내’가 어떤 모양의 
하천인가를 잘 알 수 있다. 

‘비껴 흐르는 내’는 ‘비끼내’뿐만 아니라 ‘빗내, 빈내, 비스내’ 등으로 표
현되기도 한다. ‘빗내’의 ‘빗-’은 중세국어 ‘-(비뚤다, 가로 되다)’으로 소
급한다. ‘내’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빗내’로 표기된 것이다. 그리고 ‘빗
내’에 조음소 ‘으’가 개재되어 ‘비스내’가 되고, ‘빗내’가 자음 동화에 의해 
‘빈내’가 된 것이다.   

‘빗내’에는 ‘橫川’이라는 한자 지명과 함께 ‘光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
응되어 있기도 하다. ‘光川’은 ‘빗내’의 ‘빗’을 ‘빛[光]’으로 오해한 결과 결
부된 한자 지명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光’의 의미를 부각하여 ‘빗내’를 ‘빛
내’로까지 표기하고 있다.

‘빗내’가 ‘빈내’로 표기되자 ‘빈’과 ‘-’과의 유연성은 완전히 상실된다. 
그 결과 ‘빈내’를 동일 음상의 한자나 유사 음상의 한자를 이용하여 ‘賓川’, 
‘빈내(賓-)’, ‘飛川’ 등으로 바꾸어 쓰고 있다. 

‘비끼내’는 내 이름이지만 마을 이름으로도 쓰인다. 내를 따라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비끼내’는 ‘비끼내고개, 
비끼내들, 비끼내모퉁이, 비끼내보’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
적으로 쓰인다. 

2.16. 산이내

‘산이내’는 ‘산의내’에서 ‘ㅢ>ㅣ’ 변화를 겪은 어형이다. ‘산의내’는 ‘산
내’에 속격의 ‘-의’가 개재되어 어형이 확대된 지명이다.14) 말하자면 ‘산내’
가 ‘산의내’를 거쳐 ‘산이내’가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 과정은 ‘달골 > 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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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 다리골’, ‘말골 > 말의골 > 마리골’, ‘살골 > 살의골 > 사리골’ 등에서 보
듯 아주 규칙적이다.   

‘산내’의 ‘산’은 ‘山’이어서 ‘산내’는 ‘산을 흐르는 내’의 뜻이다. ‘뫼내’
와 같은 의미이다. 아울러 ‘산내’에 ‘-의’가 개재된 ‘산의내’나 이것에서 
‘ㅢ>ㅣ’ 변화를 거친 ‘산이내’ 또한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산이내’는 내 이름이지만 이 내의 가장자리에 자리한 마을의 이름으로
도 쓰인다. 마을 이름으로서의 ‘산이내’는 ‘산이내말’에서 후행 요소 ‘말’이 
생략된 어형으로 간주된다.

2.17. 서답내

‘서답내’는 ‘서답’과 ‘내’로 분석된다. ‘서답’은 ‘빨래’의 뜻이다. ‘서답골, 
서답바우, 서답보, 서답소’ 등에 보이는 ‘서답’도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
로 ‘서답내’는 ‘빨래를 하는 내’의 뜻이다. 공동으로 빨래를 할 수 있는 빨
래터가 있는 내를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서답내’가 있다면 ‘빨래’를 이용한 ‘빨래내’라는 지명도 있을 듯한데 이
러한 지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단지 ‘빨래개울’이라는 내 이름이 존재할 뿐
이다. ‘빨래’의 ‘래’와 ‘川’의 ‘내’가 음이 유사하여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빨래’와 ‘내’의 결합을 기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서답내’에서 빨랫감
을 올려놓고 빨래를 하는 바위가 ‘서답바위’이다.   

‘서답내’는 내 이름이지만 이 내가 흐르는 들이나 이 내의 가장자리에 
조성된 마을의 이름으로도 쓰인다. 들 이름으로서의 ‘서답내’는 ‘서답내들’
에서 ‘들’이, 마을 이름으로서의 ‘서답내’는 ‘서답내말’에서 ‘말’이 생략된 
어형으로 간주된다. 

14) ‘산의거리, 산의말, 산의실’ 등에서도 속격의 ‘-의’가 확인된다. 이들은 ‘산거리, 산
말, 산실’ 등에 속격의 ‘-의’가 개재된 어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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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솔내

‘솔내’의 유래에 대해서는 대체로 ‘솔’을 ‘松’의 뜻으로 보고 ‘소나무가 
많은 내’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松川’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그런
데 ‘솔내’의 ‘솔’은 ‘松’의 ‘솔’이 아니라 형용사 어간 ‘솔-[狹]’일 가능성도 
있다. ‘솔고개, 솔골, 솔재’ 등에 보이는 ‘솔’도 대체로 ‘松’의 뜻으로 이해하
고 있으나 이 또한 ‘狹’의 ‘솔-’일 가능성이 있다. 형용사 ‘솔-’이 ‘좁-’에 밀
려나 잘 쓰이지 않게 되자 지명의 선행 요소로 이용된 ‘솔-’까지도 음상이 
같은 ‘松’의 ‘솔’로 잘못 이해한 것일 수 있다. 물론 지명의 선행 요소로 나
타나는 ‘솔’에는 ‘松’을 지시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솔내’의 ‘솔’이 ‘狹’의 
‘솔-’이라면 ‘솔내’는 ‘좁은 내’로 해석된다.

‘솔내’는 ‘소리내’로 변하기도 한다. ‘소리내’는 ‘솔내’에 속격의 ‘-의’가 
개재된 ‘솔의내’가 ‘ㅢ>ㅣ’ 변화에 따라 나타난 어형이다. 앞서 살핀 ‘산이
내’와 같은 변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솔내’는 본래 내 이름이지만 이 내의 가장자리에 조성된 마을의 이름
으로도 쓰인다. 마을 이름으로서의 ‘솔내’는 ‘솔내말’에서 후행 요소 ‘말’이 
생략된 어형으로 볼 수 있다.

2.19. 여내

‘여내’에는 ‘여우내, 여호내, 예내’와 같은 俗地名과 ‘乾川, 弧川, 禮川’ 
등과 같은 한자 지명이 다수 대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내’가 속지명 
‘여우내’나 ‘여호내’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면 ‘여내’는 ‘여우내’나 ‘여호
내’에서 제2음절의 ‘우’나 ‘호’가 탈락한 어형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에
서도 ‘여우내’에서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것은 ‘여호내’는 단지 
‘여우내’의 ‘여우’를 ‘弧’로 잘못 인식하고 그것을 ‘여우’와 같은 의미의 방
언 ‘여호’로 바꾼 지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국에 ‘여우내’라는 내 이름이 ‘여내’보다 더 많다. ‘여우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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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如雨川, 如意川, 如雲川, 乾川’ 등의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이들 
한자 지명에 쓰인 ‘如雨, 如意, 如雲’ 등은 ‘여우’와 단지 음상이 같거나 유
사한 한자를 빌려 표기한 것뿐이어서 ‘여우’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반면 ‘乾川’의 ‘乾’은 ‘여우’의 의미를 고려한 訓借 표
기라는 점에서 ‘여우’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여우내’의 ‘여우’가 ‘乾’의 뜻이라면 ‘여우’는 중세국어의 ‘여위-’와 관
련된 어형임이 분명하다. ‘여위-’는 지금은 ‘수척하다’의 의미로만 쓰이고 
있으나, 중세국어에서는 ‘수척하다’와 더불어 ‘마르다[乾, 渴]’의 의미로도 
쓰였다. 그리하여 “물이 다 마르고”라는 표현은 “믈이 다 여위오”로 표현할 
수 있었다. 중세국어 ‘여위-’가 지니던 ‘乾, 渴’의 의미는 겨우 지명 ‘여우내’
의 ‘여우-’에 남아 있는 것이다. 

이로 보면 ‘여우내’는 ‘여위내’로 소급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행 요
소 ‘여위-’의 의미를 고려하면 ‘여위내’는 ‘마른 내’로 해석된다. 내의 바닥
에 돌이나 모래가 많아 냇물이 늘 말라 있는 내를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이는 ‘건내(乾 ), 마른내’ 등과 같은 의미이다. 물론 ‘여위내’에서 변한 ‘여
우내’도 ‘물이 메마른 내’로 해석된다. ‘여위내’가 ‘여우내’로 어형이 변하면
서 ‘여우-’의 有緣性이 상실되자 ‘여우-’를 음이 같거나 유사한 한자로 바꾸
기도 하고, ‘여우-’를 ‘弧’의 ‘여우’로 이해한 뒤 ‘여호내’ 또는 ‘弧川’으로 바
꾸기도 한 것이다. 

‘여우내’가 ‘여내’로 축약되면서 ‘여위-’와의 유연성은 더 멀어지게 된
다. ‘여내’에 ‘ㅣ’가 첨가되어 ‘예내’로까지 변할 수 있었던 것이나 그 ‘예내’
를 ‘禮川’이라는 한자 지명으로 바꾼 것은 유연성 상실의 정도가 매우 심각
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여우-’에 대한 어원 의식이 살아 있던 시기에 결부된 ‘여우내’
에 대한 ‘乾川’이라는 한자 지명, 그리고 ‘여우내’가 ‘여내’로 어형이 변했음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 남은 ‘乾川’이라는 한자 지명을 통하여 ‘여우내’
나 ‘여내’가 ‘마른 내’임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다.  

‘여우내’나 ‘여내, 예내’는 본래 내 이름이지만 마을은 물론이고 골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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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들 이름으로도 쓰인다. 이 내를 따라 조성된 마을이나 이 내가 흐르는 
골짜기나 들을 그렇게 부른다. 이들 마을, 골짜기, 들 이름으로 쓰이는 ‘여
우내, 여내, 예내’는 후행 요소 ‘말, 골, 들’ 등이 생략된 어형으로 간주된다. 

2.20. 지프내

‘지프내’는 ‘기픈내’로 소급한다. ‘기픈내’가 구개음화에 의해 ‘지픈내’로 
변한 다음 ‘ㄴ’ 탈락에 의해 ‘지프내’가 된 것이다. ‘기픈내’의 ‘기픈’은 ‘깊-
[深]’의 관형사형이다. 그러므로 ‘기픈내’는 ‘수심이 깊은 내’의 뜻이다. ‘深
川’이라는 한자 지명과 부합한다. 아울러 ‘기픈내’에서 변한 ‘지픈내’나 ‘지
프내’도 ‘수심이 깊은 내’로 해석된다. ‘지프내’에도 ‘深川’이라는 한자 지명
이 대응되어 있어 그 뜻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지프내’는 내 이름과 더불어 골짜기, 들, 마을 등의 이름으로도 쓰인다. 
이 내가 흐르는 골짜기나 들, 그리고 이 내를 따라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
소 ‘골’, ‘들’, ‘말’ 등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물론 ‘지프내골’, ‘지프내
들’ 등과 같은 완성형 지명도 함께 쓰인다. 

2.21. 하내

‘하내’는 ‘한내’에서 ‘ㄴ’이 탈락한 어형이다. ‘하내’가 ‘한내’와 함께 나
타나기도 하므로15) 그것과의 관계는 분명하다. ‘하내’보다는 ‘한내’가 더 많
이 쓰인다.

‘한내’의 ‘한’은 ‘하-[大, 多]’의 관형사형이다. ‘한골, 한고개, 한들, 한못, 
한밭, 한배미, 한샘, 한실’ 등에 보이는 ‘한’과 같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한
내’는 ‘큰 내’로 해석된다. 아울러 ‘한내’에서 변한 ‘하내’도 그와 같은 의미
를 띤다. ‘한내’나 ‘하내’에는 ‘大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15) 경남 창령군 증산면 증산리 소재 ‘하내’가 그러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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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내’는 내 이름이지만 이 내의 가장자리에 조성된 마을을 가리키기도 
한다. 마을 이름으로서의 ‘하내’는 ‘하내말’에서 후행 요소 ‘말’이 생략된 어
형으로 간주된다. ‘하내’는 ‘하내들, 하내바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
소로도 쓰인다.   

3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가느내’는 ‘가는내’의 ‘ㄴ’ 탈락형으로 ‘가늘고 긴 내’의 뜻이다.

(2) ‘가르내’는 ‘가르-[分]’와 ‘내’로 분석되며, ‘물줄기가 갈라지는 내’

의 뜻이다. 

(3) ‘가무내’는 ‘감내’에 조음소 ‘으’가 개재된 ‘가므내’의 원순모음화 
어형이다. ‘감내’가 ‘검은빛의 내’의 뜻이므로 ‘가무내’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4) ‘고내’는 ‘골내’로 소급하는 것과 ‘곶내’로 소급하는 것, 두 종류이
다. 전자의 ‘고내’는 ‘골짜기를 흐르는 내’, 후자의 ‘고내’는 ‘곶을 
따라 흐르는 내’의 뜻이다.

(5) ‘고드내’는 ‘고든내’의 ‘ㄴ’ 탈락형이다. ‘고든내’가 ‘곧게 뻗은 내’

의 뜻이므로 ‘고드내’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6) ‘곰내’의 ‘곰’은 ‘大’의 뜻이다. 그러므로 ‘곰내’는 ‘큰 내’로 해석된
다. 

(7) ‘까치내’는 ‘가지내’가 ‘가치내’를 거쳐 나타난 어형이다. ‘가지내’가 
‘가지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진 형상의 내’의 뜻이므로 ‘까치내’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8) ‘넙내’의 ‘넙’은 형용사 어간 ‘넙-[廣]’이다. 그러므로 ‘넙내’는 ‘넓은 
내’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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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달내’의 ‘달’은 ‘山’, ‘高’의 뜻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달내’는 
‘산을 흐르는 내’ 또는 ‘높은 지대를 흐르는 내’로 해석할 수 있다.

(10) ‘독내’의 ‘독’은 ‘돌[石]’의 방언이다. 그러므로 ‘독내’는 ‘돌내’와 
같이 ‘돌이 많은 내’로 해석된다. 

(11) ‘두내바지내’는 ‘두내바지’와 ‘내’로 분석되며 ‘두 물줄기가 합수되
는 내’의 뜻이다.

(12) ‘마내’는 ‘말내’의 ‘ㄹ’ 탈락형이다. ‘말내’가 ‘큰 내’의 뜻이므로 
‘마내’ 또한 그러한 의미이다. 

(13) ‘머내’는 ‘먼내’, ‘머흘내’, ‘머귀내’에서 변한 세 종류가 있다. 이에 
따라 ‘머내’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내’, ‘험한 내’, ‘오동나무가 있는 
내’로 해석된다. 

(14) ‘버드내’는 ‘버들내’에서 변한 것과 ‘벋내’ 또는 ‘버든내’에서 변형
된 것이 있다. 전자의 ‘버드내’는 ‘버드나무가 있는 내’로 해석되
고, 후자의 ‘버드내’는 ‘곧게 뻗은 내’로 해석된다. 

(15) ‘비끼내’의 ‘비끼’는 형용사 어간 ‘비끼-[斜, 橫]’이다. 그러므로 ‘비
끼내’는 ‘비스듬히 꺾인 형상의 내’의 뜻이다. 

(16) ‘산이내’는 ‘산의내’의 변화형이고, ‘산의내’는 ‘산내’에 속격의 ‘-의’

가 개재된 어형이다. ‘산내’가 ‘산을 흐르는 내’의 뜻이므로 ‘산의
내’나 ‘산이내’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17) ‘서답내’의 ‘서답’은 ‘빨래’의 뜻이다. 그러므로 ‘서답내’는 ‘빨래를 
하는 내’의 뜻이다. 

(18) ‘솔내’에 대해서는 대체로 ‘솔’을 ‘소나무’로 보고 ‘소나무가 많은 
내’로 해석한다. 그런데 ‘솔’은 형용사 어간 ‘솔-[狹]’일 가능성도 
있어, ‘솔내’는 ‘좁은 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19) ‘여내’는 ‘여우내’에서 제2음절의 모음 ‘우’가 탈락한 어형이며, 

‘여우내’는 ‘여위내’에서 반모음 ‘ㅣ’가 탈락한 어형이다. ‘여위내’

가 ‘마른 내’의 뜻이므로 ‘여우내’나 ‘여내’ 또한 그와 같은 의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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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프내’는 ‘기픈내’로 소급한다. ‘기픈내’가 구개음화에 의해 ‘지
픈내’로 변하고 이어서 ‘ㄴ’이 탈락하여 ‘지프내’가 된 것이다. ‘기
픈내’가 ‘수심이 깊은 내’의 뜻이므로 ‘지픈내’나 ‘지프내’ 또한 그
와 같은 의미이다. 

(21) ‘하내’는 ‘한내’의 ‘ㄴ’ 탈락형이다. ‘한내’가 ‘큰 내’의 뜻이므로 
‘하내’ 또한 그와 같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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